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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정청래) 징계안

주 문

국회의원(정청래)을 「국회법」 제155조제9호 및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회법」제146조에 따라

그 직무상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엄금해야 함. 또한「국회

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를 삼가야 함. 특히 각종 사법기관들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은 그 직위에 걸맞는 높은 윤리의식과 품

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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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있는 언행을 갖추고 회의를 운영해야 함.

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2024년 6월 21일 제3차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

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

독하였음.

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9차례 실시하여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하였음.

라. 또한 증인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선서거부의 경우

처벌받은 가능성이 높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주장과 함께 명백한 위

법사항이 없음에도 고발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

하는 언행을 반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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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에 국회의원 정청래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

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

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

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9호와 제155조제16호에 따

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


